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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가수는 본인의 신체적 조건과 발성 능력에 부합되는 성종

(voice classification)을 파악하여 그에 맞는 음악으로 훈련하고 

가창하여야 한다. 성종은 일반적으로 후두 크기, 성대 길이 및 

공명강 길이 등의 신체적 조건과 음성사용 방법, 개인의 산출 

가능한 음역에 따라 세분화한다(Lee, 2008). 남성의 성종은 테너

(tenor), 바리톤(baritone), 베이스(bass)로 구분하고, 여성은 소프

라노(soprano), 메조소프라노(mezzo soprano), 알토(alto)로 구분

한다. 특히 성악가는 성종을 구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각 

성종에 맞는 노래로 훈련하고 가창함으로써 전문성악가로 발

전할 수 있다. 만일 자신의 신체적 조건과 발성 능력과는 다른 

성종을 선호할 경우 무리한 발성으로 인해 음성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성악가로서의 역할을 하기 어려울 수 있다(Nam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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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on 27 male students majoring in or preparing for popular music vocals to determine whether 
they were aware of their voice classification and vocal range. Additionally, differences in the fundamental frequency and 
average speaking fundamental frequency were compared among the voice classifications. Moreover, considering that they 
may differ in their ability to produce high frequencies depending on the vowel, differences in voice ranges among the 
cardinal vowels, /a/, /i/, and /u/, were examined, and differences in voice ranges between vowels were compared by voice 
classification. The results showed that more than half of the male students majoring in or preparing for popular music 
vocals were not accurately aware of their voice types. In addition,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in the 
maximum fundamental frequency and frequency range among vowels, indicating differences in the voice range that can be 
produced depending on the vowel type. In particular, the voice range decreased in the following order: /a/>/u/>/i/. This 
suggests that while the vowel /a/ is easier to articulate in the high register compared to other vowels, vowels /u/ and /i/ as 
high vowels involve narrowing of the oral cavity due to the raised position of the tongue, accompanied by raising of the 
larynx, resulting in a decrease in voice range and difficulty in vocalizing in the high regi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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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2007).
반면, 대중가요 가수는 자신의 성종에 상관없이 주어진 곡에 

맞추어 노래하거나 본인이 산출 가능한 음역보다 높은 음역의 

노래를 훈련하는 경우가 많다. 대중가요는 말 그대로 대중이 즐

기는 음악이기 때문에 대중이 좋아하는 곡을 잘 전달하고 표현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대중의 선호도가 높은 고음역

의 노래가 많다(Yoo, 2016). 이에 대중가요 가수는 자신이 산출

할 수 있는 음역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음역의 

노래를 연습하고 부르는 경우가 흔하다(Wu & Chong, 2023). 이
러한 대중가요 가수들의 음성 오․남용은 음성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남성 가수가 부르는 대부분의 노래는 

후렴(코러스, chorus) 부분이 C4–C5의 음역에서 이루어진다. 이 

음역은 남성에게 고음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음역을 가창할 

때 혀와 후두의 상승으로 인한 후두 주변근의 긴장이 초래되어 

음성산출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고, 성구가 전환될 때마다 음

도일탈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Titze et al., 2017). 
성구(vocal register)는 연속적인 기본주파수 범위 내에서 음질

이 유사하다고 지각되는 음성의 영역이다(Titze et al., 1988). 성
악인은 음도가 상승하면서 성구전환이 발생할 때 호흡훈련과 

발성 훈련을 통해 ‘messa di voce’기법을 사용하여 성구전환을 

유연하게 함으로써 음질을 균일하게 유지시킬 수 있다(Carroll, 
2000; Yoon et al., 1999). 성종별 성구전환의 차이를 설명한 

Neumann et al.(2005)에 따르면, 테너는 고음역으로 갈수록 성구

전환이 1–3회 정도 나타나지만 바리톤이나 베이스는 2–3회 이

상을 거쳐야 고음에 도달할 수 있다. 이는 성구전환이 발생되는 

음역이 바리톤이나 베이스는 테너에 비해 낮은 음역에서 발생

하므로 고음역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공명 조정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즉 성종에 따라 고음역을 산출하기 위해 

요구되는 성구전환의 과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대중가요 가수

도 본인의 성종을 정확하게 구분하여 자신의 성종에 적합한 노

래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중가요 가수가 되고자 하는 전공

생이나 입시생의 경우 충분한 훈련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

기 때문에, 본인의 성종을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에게 적

합하지 않은 음역의 노래를 반복적으로 연습하게 되면 후두의 

손상이 초래되기 쉽다. 이에 대중가요 가수 전공생이 본인의 성

종을 파악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고음역에서는 기본주파수의 상승으로 인해 배음 주파

수들이 동반 상승하게 됨으로써 노래 가사, 특히 모음을 조음할 

때 배음들과 각 모음의 포먼트 간에 부조화(mismatch)가 발생한

다. 이때 발생하는 소리 에너지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 포먼트 

튜닝(formant tuning) 과정이 요구된다(Schutte & Miller, 1984; 
Titze, 2008). 훈련된 성악가는 상후두 부위(supraglottal area)의 

모양과 위치를 조절하는 포먼트 튜닝 과정을 통해 모음 종류에 

상관없이 고음역에서 각 모음을 자유롭게 산출할 수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모음의 왜곡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반면, 대중가

요 가수는 고음역에서의 포먼트 튜닝 과정에 의한 모음 왜곡 현

상이 가사전달력을 감소시킬 수 있어 개인 역량이나 훈련 정도

에 따라 고음역에서 조음의 위치가 다른 모음의 산출을 위한 포

먼트 튜닝 과정이 어려울 수 있다. 특히 대중가요 가수가 되기 

위해 준비 중인 경우, 각 모음에 따라 변화되는 혀와 후두의 위

치를 조절하는 포먼트 튜닝 과정이 더 어려울 수 있다(Kim & 
Seong, 2017; Koo, 2020). 이는 대중가요 보컬 전공생이 모음 종

류에 따라 산출할 수 있는 고음역의 범위가 다를 수 있다는 것

을 의미한다. 가수의 성종에 따라서 산출할 수 있는 음역이 다

르기 때문에 성종별로 모음 종류에 따라 정조음할 수 있는 고음

역이 다를 수 있다. 고음역에서 정확하게 가사가 전달되기 위해

서는 모든 모음이 해당 음역에서 정확한 음도로 정조음되어야 

한다. 그러나 각 성종별로 모음 간에 산출할 수 있는 음역이 다

를 경우 포먼트 튜닝 과정에 의한 모음 왜곡 현상 또는 특정 모

음의 고음역 산출 불가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대중가

요 가수를 희망하는 전공생이나 입시생의 성종을 파악하고, 성
종별로 모음 종류에 따라 산출할 수 있는 고음역을 파악할 필요

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대중가요 가수를 준비 중인 남성 전공생을 대

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자신이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성

종을 조사하고, 이를 음성평가를 통해 측정한 음역과 비교함으

로써 대중가요 보컬 남성이 본인의 음역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

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각 성종에서 모음에 따라 산출 

가능한 음역의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각 모음에서 성종 간 음

역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대중

가요 보컬을 전공하거나 입시를 준비하는 남성이 본인이 산출

할 수 있는 음역에 대해 좀 더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모음에 따

라 산출할 수 있는 본인의 음역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게 함으로

써 무리한 고음역 산출을 위한 음성 오․남용을 예방하는 데 목

적이 있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18–29세의 대중가요 보컬을 대학에서 전공하고 있

거나 대학 입시를 준비 중인 남성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

자의 선정 기준은 첫째, 실용음악학과 또는 K-pop 학과 등의 대

중가요 관련학과에 재학 중이거나 현재 관련학과의 대학 입시

를 준비 중인 남성, 둘째, 청지각적 음성평가인 GRBAS 척도

(Hirano, 1981)에서 G 척도가 0–0.5점인 경우, 셋째, ‘가을문단

(Kim, 2012)’의 첫 번째 문장을 VOXplot(v2.0.1, 2023; Lingphon, 
Straubenhardt, Germany)의 Acoustic Voice Quality Index(AVQI)
로 측정하여 Jitter, Shimmer, Harmonics-to-Noise Ratio(HNR), 
Cepstral Peak Prominence(CPPS)가 AVQI에서 제시하는 정상 범

주에 속하는 경우, 넷째, 과거력상 청각장애, 호흡기질환, 신경

계질환 및 후두질환의 병력이 없는 경우, 다섯째, 조음기관의 

구조적 및 기능적 이상이 없는 경우, 여섯째, 자료수집일 기준 

최근 2주 동안 감기 등의 호흡기질환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 일
곱째, 정상 청력을 지닌 경우로 제한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는 27명이었고, 연령의 평균(표준편차)은 20.93(18–29)세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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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자료수집

2.2.1. 주관적 성종 평가

대상자가 본인의 성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주관적으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성종이라는 단어가 익숙하지 않을 대중음

악 전공자들을 위해 자신의 성종과 음역 두 가지로 분류하여 체

크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본인의 성종이 테너라고 응답한 경

우가 9명, 바리톤이 7명, 베이스가 3명, 모름이 8명이었다. 또한 

Nam et al.(2007)와 Titze(2000)가 제시한 성종별 산출 가능한 음

역(테너 C3–C5, 바리톤 G2–G4, 베이스 E2–E4) 기준을 대상자에

게 제시하고 본인의 음역을 평가하도록 한 결과, 테너가 7명, 바
리톤이 12명, 베이스가 4명, 모름이 4명이었다(표 1). 

Item Voice classification
본인의 성종 테너 바리톤 베이스
본인의 음역 C3−C5 A2−A4 E2−E4

표 1. 주관적 성종 평가
Table 1. Subjective voice classification assessment 

2.2.2. 음성녹음

음성녹음은 방음시설이 갖추어진 녹음실에서 검사자의 지시

에 따라 대상자가 산출한 음성을 녹음하였다. Mac Pro(2012)에 

설치된 Digital Audio Workstation(DAW; Yamaha, Hamamatsu, 
Japan)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오디오 인터페이스(Babyface Pro 
FS, RME Audio, Haimhausen, Germany)와 무지향성 콘덴서 마이

크(Neumann TLM 103, Neumann, der Ruhr, Germany)로 음성을 

녹음하고, 녹음된 음성자료의 모니터링은 모니터링 스피커

(Genelec 2040d, Genelec, Stockholm, Sweden)를 통해 실시하였

다. 음성녹음의 표본추출률은 44,100 Hz, 양자화는 24 bit로 하

고, WAV(waveform audio format) 형식으로 저장하였다.
대상자는 의자에 바르게 앉은 상태에서 팝 필터를 장착한 마

이크로부터 입술이 약 10 cm 떨어진 상태로 음성을 산출하였다. 
모음 /a/를 편안한 음도와 강도로 5초간 연장 발성하도록 하였

고, ‘가을문단’의 첫 번째 문장인 ‘우리나라의 가을은 참으로 아

름답다’를 편안한 음도와 강도로 읽도록 하였다. 
음역은 선행연구(Chung, 2000; Kim & Lee, 2019, 2021)에서 

제시한 반음을 이용한 음성범위프로파일(voice range profile, 
VRP)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대상자는 편안한 음도에서 시작

하여 한 음에서 약 2초간 발성하고 반음씩 상승하도록 하였다. 
상승 음도에서는 베이스 성종에서 성구전환(passaggio)이 주로 

나타나는 A3의 음도부터 최대한 큰 소리내기와 최대한 약한 소

리내기를 실시하고, 하강 음도에서는 테너의 성종에서 진성의 

산출이 어려워지는 C3의 음도부터 최대한 큰 소리내기와 최대

한 약한 소리내기를 실시하면서 최대 산출 가능한 고음과 저음 

및 큰 소리와 작은 소리를 산출하도록 하였다(Jeong et al., 2012). 
각 모음 /a/, /i/, /u/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3회씩 반복 측정하였다.

2.2.3. 청지각적 음성평가

대상자가 산출한 모음 /a/ 연장발성 및 ‘가을문단’의 첫 문장 

읽기를 녹음한 음성자료를 경력 10년 이상인 1급 언어재활사 1
명과 언어치료 전공 석사과정생 1명이 각각 듣고 GRBAS 척도

를 이용한 청지각적 음성평가를 진행하였다. G(grade) 점수가 0– 
0.5점인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2명 평가자의 G 점수가 일

치하지 않는 경우 함께 재평가하여 의견을 일치시켰다. 

2.3. 자료 분석

연장발성 및 문장 읽기 녹음된 음성자료는 음원을 추출하여 

Praat(version 6.2.03, Boersma & Weenink, 1991) 및 VOXplot의 

AVQI을 사용하여 평균기본주파수(fundamental frequency, F0)
와 평균발화기본주파수(speaking fundamental frequency, SFF), 
jitter, shimmer, HNR, CPPs를 측정하였다.

음역 평가를 위해 녹음된 음성자료는 Sygyt software(Bochum, 
Germany)에서 개발한 Voce Vista Pro(5.4.2.5435, https://www.vocevi 
sta.com)로 스펙트럼과 스펙트로그램을 통해 주파수와 음성강

도를 측정하였다(그림 1). 음성범위프로파일 측성 시 특정 음도

에서 강한 강도 또는 약한 강도로 소리를 내기 어려워하는 경우 

그 음도에서는 강약을 조절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대상자가 

산출할 수 있는 음역의 한계지점으로 설정하였고(Chung, 2000; 
Kim & Lee, 2019, 2021), 흉성구간에서 음도를 상승시킬 때 음성

강도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지점과 가성으로 음질이 변화하고 

음성강도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지점을 각 첫 번째 성구전환과 

두 번째 성구전환이라고 하였다.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각 모음

에서 음역과 성구전환 지점을 측정하였다. 

그림 1. Voce Vista Pro를 이용한 음역 평가 예시
Figure 1. Example of voice range profile using Voce Vista Pro

음역 측정을 위한 변수로 각 모음별로 최고기본주파수

(maximum fundamental frequency, F0MAX), 최저기본주파수(minimum 
fundamental frequency, F0MIN), 기본주파수범위(fundamental 
frequency range, F0RANGE), 흉성기본주파수범위(voce di petto, 
F0CHEST), 가성기본주파수범위(voce di testa, F0HEAD), 첫 번째 성

구전환(first register transition, 1st
PASSAGGIO), 두 번째 성구전환

(second register transition, 2nd
PASSAGGIO)을 분석하였다. 각 변수의 

정의는 표 2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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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 Definition

F0MAX
최고기본주파수, 가성을 포함하여 최대 발성 가능
한 고음

F0MIN 최저기본주파수, 최대 발성 가능한 저음
F0RANGE F0MAX부터 F0MIN 범위, 기본주파수범위

F0CHEST
흉성기본주파수범위(성악용어로 voce di petto), 
F0MIN부터 2nd

PASSAGGIO까지의 범위

F0HEAD
가성기본주파수범위(성악용어로 voce di testa), 
2nd

PASSAGGIO 부터 F0MAX까지의 범위

1st
PASSAGGIO

첫 번째 성구전환, 흉성구간에서 음도가 상승할 때 
급격하게 음성강도(dB)가 상승하는 지점

2nd
PASSAGGIO

두 번째 성구전환, 흉성구간의 최고 지점으로 음도
가 상승할 때 가성으로 음질이 변화하고 급격하게 
음의 강도(dB) 감소하는 지점

F0MAX, maximum fundamental frequency; F0MIN, minimum 
fundamental frequency; F0RANGE, fundamental frequency range;  
F0CHEST, chest register; F0HEAD, head register; 1st

PASSAGGIO, first 
register transition; 2nd

PASSAGGIO, seconds register transition.

표 2. 음역 관련 변수
Table 2. Parameters of voice range 

Vocal type Voice range
Tenor C3 (130.8 Hz)–C5 (523.3 Hz)

Baritone G2 (98.0 Hz)–G4 (392.0 Hz)
Bass E2 (82.4 Hz)–E4 (329.6 Hz)

표 3. 성종별 음역
Table 3. Voice range by vocal types

각 대상자의 성종을 음향학적으로 분류하기 위하여 대상자

가 산출한 음역이 Nam et al.(2007)과 Titze(2000)가 제시한 성종

별 음역(표 3)과 성구전환 구간(표 4)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였다. 
가령, 대상자의 음역이 C3–C5, 1st

PASSAGGIO가 C4–E4, 2nd
PASSAGGIO가 

F4–A4 구간에서 측정되면 테너로 분류하였다.

Voice classification 1st Passaggio 2nd Passaggio

Tenor

Leggiero tenor E4 (Eb4) A4 (Ab4)
Lirico tenor D4 G4
Spinto tenor D4 (D#4) G4 (F#4)

Drammatico tenor C4 (C#4) F4 (F#4)

Baritone
Lirico baritone B4 E4

Drammacixo baritone Bb3 Eb4

Bass
Cantabile bass A3 D4
Profondo bass Ab3 Db4

표 4. 성종별 Passaggio 구간 
Table 4. Range of Passaggio by vocal types

2.4. 통계 분석

설문을 통해 수집한 대상자가 주관적으로 평가한 성종과 음

향학적 평가를 통해 분석한 성종 간의 차이는 일치율로 비교하

였다. 음향학적으로 평가하여 분류한 성종 간 F0, SFF 및 음역 

관련 변수들을 비교하기 위해 Shapiro-Wilk의 정규성검정을 실

시한 결과, 테너 성종의 F0, SFF 및 바리톤 성종의 일부 음역 관

련 변수의 유의확률이 유의수준 0.05 이하로 정규성을 띄지 않

아 비모수검정인 Kruskal-Wallis 검정을 사용하여 집단 간 차이

를 비교하였다. 전체 대상자의 모음 간 음역 비교는 repeated 

measures ANOVA 사용하였고, 각 성종별 모음 간 음역의 차이

는 Friedman 검정으로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중가요 보컬 전공 남성의 성종 파악 유무

3.1.1. 주관적 성종과 음향학적으로 측정된 성종 비교

대상자가 본인의 성종을 파악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주관적

으로 평가한 성종과 음향학적으로 측정된 음역에 따라 구분한 

성종 간의 일치율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 총 27명 중 주관적 성

종은 테너 9명, 바리톤 7명, 베이스 3명, 자신의 성종을 모른다

는 경우가 8명인 반면, 측정된 성종은 테너 15명, 바리톤 9명, 베
이스 3명이었다. 주관적 성종을 응답한 19명 중에서 주관적 성

종과 측정된 성종이 일치한 경우는 11명, 일치하지 않은 경우는 

8명으로 일치율은 57.8%였다. 
성종이라는 용어가 대중가요 보컬 남성에게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 성악가의 성종별 음역인 C3–C5(테너), G2–G4(바리톤), 
E2–E4(베이스)를 제시한 후 본인이 산출할 수 있는 음역을 응답

한 것으로 성종을 분류한 결과, 총 27명 중 주관적 음역은 테너 

7명, 바리톤 12명, 베이스 4명이었으며, 자신의 음역을 모르는 

경우가 4명이었다. 주관적 음역을 응답한 23명 중에서 주관적 

성종과 측정된 성종이 일치한 경우는 11명, 일치하지 않은 경우

는 12명으로 일치율은 47.8%였다. 

3.1.2. 성종 간 기본주파수 및 평균발화기본주파수 비교

전체 대상자의 F0와 SFF의 평균(표준편차)은 각 150.33 
(28.73) Hz와 122.30(10.59) Hz였다(표 5). 성종 간 F0와 SFF를 비

교한 결과, F0는 성종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χ2= 
5.856, p=.054). SFF는 성종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χ2= 
8.980, p=.011), 테너>바리톤>베이스 순으로 낮아졌다. 성종별 

F0와 SFF의 중위수와 사분위수를 제시한 상자도표는 그림 2에 

제시하였다.

Parameter Tenor
(n=15)

Baritone
(n=9)

Bass
(n=3) χ2 p-value

F0 (Hz) 157.60
(27.77)

148.00
(28.56)

121.00
(19.00) 5.856 .054

SFF (Hz) 127.07
(8.90)

118.33
(9.64)

110.33
(8.74) 8.980 .011*

*p<.05.

표 5. 성종 간 기본주파수(F0) 및 평균발화기본주파수(SFF) 비교
Table 5. Fundamental frequency (F0) and mean speaking fundamental 

frequency (SFF) by vocal ty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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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성종 간 기본주파수(F0)와 평균발화기본주파수(SFF)
Figure 2 Fundamental frequency (F0) and mean speaking fundamental 

frequency (SFF) by vocal type

3.2. 모음 간 음역 비교

3.2.1. 전체 대상자의 모음 간 음역 비교

전체 대상자의 모음 간 음역을 비교하기 위해 각 음역 변수를 

대상으로 repeated measures ANOVA를 실시한 결과, F0MAX는 

Mauchly의 구형성 검정에서 구형성이 가정되지 않았다(χ2=6.363, 
p=.042). 이에 Greenhouse-Geisser 검정 값을 살펴본 결과, F0MAX

가 모음 간에 모두 동일하지는 않았다(F=4.091, p=.031). 어떤 모

음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Bonferroni를 이용

한 주효과 검정을 실시하였고, 어떠한 모음 간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a/>/u/>/i/의 순으로 F0MAX가 

낮아졌다.
F0MIN은 Mauchly 구형성 검정 결과, 구형성이 가정되었다(χ2= 

3.898, p=.142). 이에 구형성 가정 결과를 살펴본 결과, F0MIN은 

모음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F=.635, p=.534). 
F0RANGE는 Mauchly 구형성 검정 결과, 구형성이 가정되어(χ2= 

5.728, p=.057) 구형성 검정 값을 살펴본 결과, F0RANGE가 모음 간

에 모두 동일하지는 않았다(F=4.279, p=.026). 이에 Bonferroni를 

이용한 주효과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어떠한 모음 간에도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a/>/u/>/i/의 순으로 F0MAX가 낮

아졌다.
F0CHEST는 Mauchly 구형성 검정 결과, 구형성이 가정되지 않

아(χ2=12.009, p=.002) Greenhouse-Geisser 검정 값을 살펴본 결

과, F0CHEST가 모음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F=.306, p=.667). 
F0HEAD는 Mauchly의 구형성 검정 결과, 구형성이 가정되지 

않았다(χ2=6.783, p=.034). 이에 Greenhouse-Geisser 검정 값을 살

펴본 결과, F0HEAD는 모음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F=2.280, 
p=.124). 

1st
PASSAGGIO는 Mauchly의 구형성 검정 결과, 구형성이 가정되

지 않아(χ2=7.760, p=.021) Greenhouse-Geisser 검정 값을 살펴본 

결과, 1st
PASSAGGIO는 모음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F=2.609, 

p=.097). 
2nd

PASSAGGIO는 Mauchly의 구형성 검정 결과, 구형성이 가정되

지 않아(χ2=10.422, p=.005) Greenhouse-Geisser 검정 값을 살펴

본 결과, 1st
PASSAGGIO가 모음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F=.427, 

p=.655). 표 6은 모음별 음역 변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제시하

였다.

Parameter /a/ /i/ /u/ F p-value

F0MAX (Hz) 544.93
(166.96)

505.37
(157.89)

518.15
(154.42) 4.091 .031*

F0MIN (Hz) 115.37
(12.48)

114.70
(14.26)

113.52
(13.95) .635 .534

F0RANGE (Hz) 429.56
(31.19)

390.67
(29.20)

404.63
(28.97) 4.279 .019*

F0CHEST (Hz) 250.22
(56.93)

252.26
(61.91)

242.44
(92.68) .306 .667

F0HEAD (Hz) 179.33
(22.88)

138.40
(21.42)

162.18
(25.25) 2.280 .124

1st
PASSAGGIO 

(Hz)
274.48
(48.27)

267.59
(47.59)

287.90
(60.93) 2.609 .097

2nd
PASSAGGIO 

(Hz)
365.59
(62.65)

366.96
(67.60)

355.96
(97.93) .427 .597

F0MAX, maximum fundamental frequency; F0MIN, minimum 
fundamental frequency; F0RANGE, fundamental frequency range; 
F0CHEST, chest register; F0HEAD, head register; 1st

PASSAGGIO= first 
register transition; 2nd

PASSAGGIO, seconds register transition.

표 6. 전체 대상자의 모음 간 음역 비교
Table 6. Comparison of voice range in all participants

3.2.2. 성종별 모음 간 음역 비교

각 성종별로 모음 간 음역을 비교한 결과, 모든 성종의 모든 

음역 변수에서 모음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다
만, 테너의 F0RANGE는 유의확률이 .052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는 않지만 유의수준 .05에 근접한 값이 산출되어 모음 간에 차

이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F0RANGE는 /a/>/u/>/i/의 순으로 좁아

짐을 알 수 있다.

3.3. 모음별 성종 간 음역 비교

각 모음의 성종 간 음역을 비교한 결과, 표 7에 제시된 바와 

같이 모음 /a/는 F0MAX(χ2=11.514, p=.003), F0MIN(χ2=10.442, 
p=.005), F0RANGE(χ2=10.537, p=.005), F0CHEST(χ2=12.62, p=.002), 
F0HEAD(χ2=8.774, p=.012), 1st

PASSAGGIO(χ2=15.098, p=.001), 
2nd

PASSAGGIO(χ2=15.156, p=.001)의 모든 변수에서 성종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모음 /i/는 F0MAX(χ2=13.551, p=.001), F0RANGE(χ2= 
12.338, p=.002), F0CHEST(χ2=16.834, p<.001), 1st

PASSAGGIO(χ2= 
19.136 p<.001), 2nd

PASSAGGIO(χ2=18.252, p<.001)에서 성종 간 유의

한 차이가 있었다. 모음 /u/는 F0MAX(χ2=13.271, p=.001), F0MIN(χ2= 
9.563, p=.008), F0RANGE(χ2=12.215, p=.002), F0CHEST(χ2=15.134, 
p=.001), 1st

PASSAGGIO(χ2=12.616, p=.002), 2nd
PASSAGGIO(χ2=17.937, 

p<.001)의 모든 변수에서 성종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모음 /i/의 F0MIN, 모음 /i/와 /u/의 F0HEAD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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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 Vowel Tenor Baritone Base χ2 p-value

F0MAX

(Hz)

/a/ 642.20
(120.84)

448.11
(149.21)

349.00
(20.00) 11.514 .003*

/i/ 591.93
(147.26)

406.11
(103.84)

370.33
(35.79) 13.551 .001*

/u/ 611.27
(116.55)

418.88
(124.20)

350.33
(40.01) 13.217 .001*

F0MIN

(Hz)

/a/ 121.33
(7.63)

112.88
(9.31)

93.00
(14.93) 10.442 .005*

/i/ 119.87
(12.63)

111.88
(9.22)

97.33
(22.36) 3.379 .185

/u/ 119.53
(7.77)

111.66
(13.88)

89.00
(12.12) 9.563 .008*

F0RANGE

(Hz)

/a/ 520.87
(121.31)

335.22
(150.43)

256.00
(12.76) 10.537 .005*

/i/ 472.07
(140.54)

294.22
(106.51)

273.00
(58.07) 12.338 .002*

/u/ 491.73
(116.58)

307.22
(128.83)

261.33
(50.73) 12.215 .002*

F0CHEST

(Hz)

/a/ 285.67
(37.84)

208.56
(45.33)

198.00
(50.56) 12.626 .002*

/i/ 293.93
(44.98)

208.44
(35.27)

175.33
(12.05) 16.834 <.001*

/u/ 294.73
(58.84)

170.78
(97.76)

196.00
(48.28) 15.134 .001*

F0HEAD

(Hz)

/a/ 235.20
(104.65)

126.67
(109.16)

58.00
(38.00) 8.774 .012*

/i/ 178.13
(121.61)

85.78
(80.60)

97.67
(69.40) 4.943 .084

/u/ 197.00
(112.86)

136.44
(162.95)

65.33
(49.085) 3.278 .194

1st
PASSAGGIO

(Hz)

/a/ 304.00
(32.83)

250.00
(34.27)

200.33
(23.71) 15.098 .001*

/i/ 301.33
(28.06)

239.22
(17.92)

184.00
(0.00) 19.136 <.001*

/u/ 311.87
(39.71)

276.00
(72.98)

203.66
(18.23) 12.616 .002*

2nd
PASSAGGIO

(Hz)

/a/ 407.00
(37.41)

321.44
(46.52)

291.00
(51.02) 15.156 .001*

/i/ 413.80
(44.66)

320.33
(34.30)

272.667
(34.03) 18.252 <.001*

/u/ 414.27
(62.78)

282.44
(96.64)

285.00
(48.49) 17.937 <.001*

F0MAX, maximum fundamental frequency; F0MIN, minimum 
fundamental frequency; F0RANGE, fundamental frequency range; 
F0CHEST, chest register; F0HEAD, head register; 1st

PASSAGGIO, first 
register transition; 2nd

PASSAGGIO, seconds register transition.

표 7. 모음별 성종 간 음역 비교
Table 7. Comparisons of voice range by vocal types in each vowel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대중가요 보컬을 대학에서 전공하고 있거나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남성 27명을 대상으로 자신의 성종과 음역을 

파악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주관적으로 평가한 성종과 음

향학적으로 평가한 성종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였고, 성
종 간 F0와 SFF의 차이도 비교하였다. 또한, 성종별로 모음에 

따라 고음역에서 산출할 수 있는 정도가 다를 수 있으므로 극모

음 /a/, /i/, /u/간 음역 차이와 각 성종별로 모음 간 음역의 차이 및 

각 모음별로 성종 간 음역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연구결과는 다

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 본인이 주관적으로 평가한 성종과 F0, SFF 및 

음역을 통해 성종 간의 일치율을 살펴본 결과. 본인이 주관적으

로 판단하는 성종과 측정된 성종 간의 일치율은 57.8%였다. 성
종별 음역을 제시한 후 주관적으로 판단한 성종과 측정된 성종 

간의 일치율은 47.8%로 성종별 음역의 제시 유무에 상관없이 

주관적으로 평가한 성종과 음향학적으로 평가한 성종 간에 일

치율이 낮았다. 이는 대중가요 관련학과의 보컬을 전공하거나 

입시를 준비하는 남성의 절반 이상이 본인의 성종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성종의 정의와 각 성종에서 산출할 수 있는 음

역에 관한 지식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주관적으로 성종

만을 응답하게 하였을 때보다 성종별 음역을 제시한 상태에서 

성종을 판단하게 하였을 때 바리톤이라고 응답한 수가 7명에서 

12명으로 증가하였는데, 바리톤 성종으로 제시된 음역인 G2–
G4(98.0–392.0 Hz)는 대중가요의 코러스(chorus) 부분에서 많이 

사용되는 음계로 대중가요 보컬이 흔히 부르게 되는 음역이기 

때문에 이 음역을 자신의 성종으로 오인하였을 수도 있다. 
둘째, 대중가요 전공생이나 입시를 준비하는 남성의 성종 간 

F0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SFF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테너>바리톤>베이스의 순으로 낮았다. F0는 성종 간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유의확률이 .054로 유의수준에 근

접한 수치였고, 테너>바리톤>베이스의 순으로 낮아졌다. 다만, 
Nam & Choi(2007)의 연구에 따르면, 국내 남성 성악가의 SFF가 

테너는 164.8 Hz, 바리톤이 123.5 Hz, 베이스가 98.0 Hz인 반면,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SFF는 테너가 127.07 Hz, 바리톤이 

118.33 Hz, 베이스가 110.33 Hz로 성악가에 비해 대중음악 보컬 

간의 성종 간의 F0와 SFF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 성악가는 자신

의 성종을 파악하여 그에 맞는 성종의 음악으로 훈련하고, 평상

시 발화에서도 본인의 성종에 해당하는 음역의 음도로 말하는 

것에 익숙해져 성종 간에 F0와 SFF의 차이가 크다(Nam et al., 
2010), 그러나 대중가요 보컬 가수는 본인의 성종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모든 성종이 비슷한 음역에서 노래하고 연습

하기 때문에 개인의 성종에 적합한 음도에서 가창훈련을 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셋째, 성종의 구분 없이 전체 대상자의 모음 간 음역을 비교

한 결과, F0MAX와 F0RANGE에서 모음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모음 /a/의 F0MAX와 F0RANGE가 가장 높았고, 두 음역 변수 모두 모

음 /u/, 모음 /i/의 순으로 낮았다. 이는 모음 /a/가 모음 /u/나 모음 

/i/에 비해 더 쉽게 고음역을 산출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모음 유형과 상관없이 고음역으로 올라갈수록 후두의 위치

는 동반 상승하여 후두의 긴장성이 높아진다(Neumann et al., 
2005). 특히 모음 /i/와 /u/ 같은 고모음을 조음할 때 혀가 상승하

면서 혀뿌리와 연결된 설골이 상승하게 되고, 후두의 위치 또한 

동반 상승하게 된다. 고모음을 산출하면서 음도를 상승시키면 

후두는 더 상승하게 되고 후두의 긴장성은 더욱 높아지게 되어 

음을 산출하기 어렵거나 음도일탈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

다. 반면, 모음 /a/는 혀의 위치가 뒤쪽 아래로 위치한 후설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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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이다. 모음 /a/의 경우 혀의 위치가 뒤쪽 아래로 형성되어 있

어, 고음을 산출할 때 후두가 상승하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이 

다른 모음보다 용이하다. 따라서 모음 /a/가 모음 /i/나 /u/에 비해 

고음역에서의 산출이 비교적 용이한 것이다. 또한 모음 /a/의 경

우 구강의 면적이 넓어지며 인두강의 면적은 상대적으로 좁아

지고 길어진다. 반대로 모음 /i/는 혀와 입천장이 매우 근접하여 

구강면적이 매우 좁아지면서 인두강의 면적은 넓어지고 길이

는 짧아지며, /u/는 인두강 바로 위의 구강 뒷부분의 구강 면적

이 좁아지는 반면 인두강 면적은 상대적으로 넓어지고 길이는 

짧아진다(Yang, 1998). 인두강의 길이가 짧아진다는 것은 후두

가 상승하는 것을 나타낸다. 즉 모음 /a/에 비해 모음 /i/나 /u/를 

산출할 때 더욱 후두가 상승하게 됨으로써 고음역을 산출하기 

어려워지므로 모음 /a/가 모음 /i/나 /u/보다 F0MAX는 높고 F0RANGE

가 넓어 고음역을 산출하는데 용이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와의 면담과정에서 대중가요 보컬

은 노래 연습 시 모음 /i/나 /u/ 보다는 모음 /a/를 주로 사용하며, 
모음 /i/나 /u/를 사용하여 고음을 산출할 경우, 음도일탈이 자주 

발생하고 후두의 상승으로 인한 후두주변근의 수축으로 목의 

긴장이 높아져 가창 시 어려움이 초래된다고 하였다.
넷째, 대상자를 성종별로 구분하여 성종별 모음 간 음역을 비

교한 결과, 모든 성종에서 모음 간에 음역 변수 모두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각 성종별로 대상자의 수가 적었기 

때문에 통계적인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상자의 수가 15명인 테너의 경우, F0RANGE의 모음 간에 차이

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유의확률이 0.052로 유의

수준 .05에 근접하였다. 테너 성종의 모음 간 F0RANGE 평균을 살

펴보면, 모음 /a/는 520.87 Hz, 모음 /u/는 491.73 Hz, 모음 /i/는 

472.07 Hz로 모음 /a/, /u/, /i/의 순으로 /a/>/u/>/i/의 순으로 음역

의 범위가 감소함을 알 수 있다. 추후 각 성종별로 대상자의 수

를 충분히 확보하여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모음 간에 발성 가능한 음역의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포

먼트 튜닝 과정이 필요하다. 비선형소스-필터이론으로 포먼트 

튜닝 과정을 설명한 Bozeman(2013)에 의하면, 성도를 통과하는 

음원을 능동적으로 변경하면 음향에너지가 생산적으로 다시 

반사되어 음원의 에너지를 증가시킬 수 있다. 이러한 음원과 필

터 간의 상호작용은 성대의 폐쇄지수(각 진동 주기에서 폐쇄 시

간의 비율)를 높이는데 효과적이며, 성문에 큰 압박을 가하지 

않고 기류를 감소시킬 수 있다. 즉 성도의 모양을 변형시킴으로

써 성대의 자가 진동을 촉진하는 관성리액턴스(inertive reactance)
를 증가시켜 음성산출을 용이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는 yelling
(입을 크게 벌리고 인두강을 좁힌 상태) 또는 whoop(입을 작게 

벌리고 인두강을 넓힌 상태) 등을 이용한 성도 모양의 변화를 

통해 이루어진다. 성도 모양의 변형에 의한 포먼트 튜닝 과정은 

고음역으로 갈수록 높아지는 배음주파수와 공명주파수(F1, F2)
를 능동적으로 수정하여 이들을 일치시킴으로써 공명을 증가

시키는 방법이다. 즉 고음역에서 모음별로 성구전환을 유연하

게 하고 산출할 수 있는 음역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는 구강을 

포함한 성도의 모양을 조정하는 포먼트 튜닝 과정이 요구되며, 

이는 훈련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음도 조절은 주로 내후두근(intrinsic laryngeal muscles), 특히 

윤상갑상근(cricothyroid muscle)과 갑상피열근(thyroarytenoid 
muscle)의 조절 및 공기역학적 요인에 의해 이루어진다(Choi et 
al., 2006; Tanaka & Tanabe, 1989). 흉성구에서 가성구로의 성구

전환은 음원에서 고주파 소리의 에너지를 얻거나 상실했을 때 

초래되는 갑작스러운 음질의 변화로 이 지점에서 강도가 급격

하게 감소하게 되는데, 이는 내후두근의 조절능력에 따른 성문

의 폐쇄 정도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주요한 성구전환에 

의한 음질 변화는 불수의적(involuntary)으로 발생하며, 대개 

300–350 Hz에서 나타난다. 남성에서는 이 주파수 범위가 두 번

째 성구전환(2nd
PASSAGGIO)이 발생하는 지점으로 훈련된 성악가

에 있어서는 성구전환이 두드러지지 않고 넓은 기본주파수 범

위에 걸쳐서 균일한 음질이 산출된다. 다만 수의적(voluntary) 
음질 변화는 성대 내전의 변화와 호흡 압력변화에 의해 조절될 

수 있기 때문에 발성이나 호흡 훈련 정도에 따라 성구전환 시 

음질의 변화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모음에 따라 F0MAX와 F0RANGE의 차이가 있지만 대상자의 발

성조절능력에 따라 모음 간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가령, 테너 성종에서 한 대상자는 모든 모음의 F0MAX가 C5 
(523.25 Hz), F0MIN은 A#2(116.54 Hz)로 모음 간에 음역의 차이가 

없는 반면, 테너 성종의 다른 대상자는 모음 /a/, /i/, /u/의 F0MAX

가 각 E5(659.25 Hz), A4(440.00 Hz), C5(523.25 Hz), F0MIN은 

B2(123.47 Hz), A2(110.00 Hz), A2(110.00 Hz)로 모음에 따라 상

당히 다른 F0MAX와 F0MIN을 산출하였다. 같은 모음에서도 강하

게 산출하는 발성과 약하게 산출하는 발성 간의 음역 차이가 나

타났는데, 모음 /a/를 강하게 발성했을 때는 F0MAX가 E5, 약하게 

발성했을 때 F0MAX가 G#5로 이들 간의 차이가 네 반음 이상으

로 나타났다. 즉 대상자의 발성조절 능력에 따라 모음 간에 음

역이 다를 수 있다. 본 연구에 참여한 대중가요 보컬 전공생이

나 입시생 중에서 충분한 훈련을 받은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

은 경우도 있다. 발성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미숙한 보컬의 

경우 흉성에서 가성으로 전환되는 고음역 구간에서 후두의 상

승을 조절하지 못하거나 공기역학적 기전을 조절하지 못해 성

대의 충분한 내전을 형성하지 못함으로써 고음을 산출하지 못

할 수 있다(Neumann et al., 2005). 즉 동일한 성종 내에서도 발성

조절능력에 따라 모음별로 산출할 수 있는 음역의 차이가 있음

을 시사한다.
다섯째, 각 모음별 성종 간 음역을 비교한 결과, 모음 /i/의 

F0MIN와 F0HEAD 및 모음 /u/의 F0HEAD를 제외한 모든 모음의 음역 

변수에서 성종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모음 /i/와 /u/에서 

2nd
PASSAGGIO부터 F0MAX까지의 범위인 F0HEAD는 성종 간에 유의

한 차이가 없었는데, 고음역, 특히 가성구에서는 앞에서 언급했

던 성도의 모양을 조절하는 포먼트 튜닝 과정과 성대를 내전하

는 근육들의 상호작용이 고음을 산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다. 흉성구에서는 F0가 상승함에 따라 성대 길이가 증가하면서 

성대의 긴장성이 증가하지만 가성구에서는 F0가 상승해도 성

대 길이의 변화가 크지 않다(Choi et al., 2006). 즉 가성구나 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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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는 음도 조절이 성대 길이의 변화에만 의존하지 않는다

는 것이다. 모음 /i/와 /u/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고모음으로 

고음역을 산출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가성구의 범위 또한 모

음 /a/에 비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또한 본 연구는 발성이나 

호흡 훈련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전공생이나 입시생을 대

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성종에 상관없이 가성구의 고음역을 산

출하는데 더 많은 제한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모음 /a/는 가성구

를 포함한 고음역에서 /i/나 /u와 같은 고모음에 비해 후두의 상

승이나 인두강 면적의 조절이 용이하므로 보다 고음역을 산출

하기 쉬운 테너의 성종에서 가성구의 범위가 더 넓은 것으로 보

인다. 
저음에서는 고음과 반대로 음이 내려갈수록 후두도 같이 하

강하게 된다. 전설고모음인 /i/를 정조음하기 위해서는 음도가 

하강하더라도 혀의 위치가 상승된 상태를 유지해야 하므로 성

종에 상관없이 후두의 하강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모음 /i/의 

F0MIN은 성종 간에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여섯째, Nam & Choi(2007)와 Titze(2000)가 제시한 음역 구분

의 기준인 표 2를 보면, 각 성종별로 2옥타브 정도의 음역을 산

출할 수 있다. 본 연구의 F0MAX–F0MIN은 모음 /a/에서 테너는 

121.33–642.20 Hz, 바리톤은 112.88−448.11 Hz, 베이스는 97.33– 
349.00 Hz로 표 2에서 제시한 음역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다
만, 본 연구의 바리톤과 베이스의 경우 표 2에 제시된 F0MAX–

F0MIN에 비해 좀 더 높은 수치를 보였는데, 이는 성종에 상관없

이 대중가요 보컬은 국내 대중가요의 주를 이루는 음역인 C3–
C5를 주로 연습하기 때문에 본인의 성종에 적합한 음역보다는 

높은 음역을 산출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중성이 높은 음악인 방

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나 멜로망스의 ‘선물’을 살펴보면, 
주로 C3–C5의 음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른 많은 대중가요 또

한 이 음역에서 노래가 이루어진다. C3–C5의 음역은 주로 테너

가 산출하기에 적합한 음역으로 베이스의 성종을 가진 보컬이 

노래하기에 매우 어려운 음역이다. 테너의 성종인 대중가요 보

컬 전공 남성의 경우 다른 성종에 비해 대중가요 음계에서 선호

하는 고음역의 산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자신의 발음이나 발

성, Passaggio 구간에서의 문제점을 개선해 가면서 실력을 쌓아

갈 수 있다. 반면, 베이스나 바리톤의 성종인 경우 고음역의 음

악으로 구성된 대중가요를 노래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음역을 

확장하거나 높여야 하며, Passaggio 구간을 음도일탈 없이 부드

럽게 산출하는 훈련 과정이 필요하다. Neumann et al.(2005)은 

성종의 따라 중간 음역에서 높은 음역으로 바뀌면서 음색이 변

하는 성구전환, 일명 Passaggio 구간의 횟수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하였다. 테너는 1–3회 정도의 성구전환 과정을 거치는 반면, 바
리톤이나 베이스는 2–3번의 성구전환 과정을 거친다. 고음역에

서 성구전환 구간을 해결하기 위해 포먼트 튜닝 과정이 필요하

다(Bozeman, 2013; Lehoux et al., 2022; Neumann et al., 2005; 
Schutte & Miller, 1984; Titze, 2008; Titze & Worley, 2009).

본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대중가요 보컬을 전공하거나 입

시를 준비하는 남성의 절반 이상이 본인의 성종을 정확하게 파

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모음 간에 F0MAX와 F0RANGE는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모음의 종류에 따라 산출할 수 있는 음

역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모음 /a/>/u/>/i/ 순으로 

음역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모음 /a/는 고음역에

서 조음하기에 용이하므로 대중가요 보컬을 배우는 남성이 고

음역을 연습하는데 사용하기 유리한 모음인 반면, 모음 /u/와 /i/
는 고모음으로 혀의 위치가 상승함으로써 구강 면적이 좁아지

고 후두의 상승이 동반되기 때문에 고음을 발성하기에 어려움

이 초래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모음별로 구분하여 성종 

간에 음역을 비교하였을 때 대부분의 음역 변수에서 유의한 차

이를 보여 모음의 종류와 상관없이 성종 간에 산출할 수 있는 

음역의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최근 대중음악의 높은 인기로 인해 이를 전문적으로 배우고

자 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으며 일반인들의 취미생활로 노래

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대중가요의 전달력과 호소력의 

특성상 고음역의 노래가 많아 본인이 산출할 수 있는 음역에 대

한 기본지식이나 충분한 훈련 없이 무리하게 고음역을 연습할 

경우 후두의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 말소리를 정확하게 정조음

하지 않고 공명강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소리를 전달하는 성

악가와는 다르게 대중가요 가수는 또렷한 발음과 가사전달력

이 요구된다. 고음역의 음계가 많이 사용되는 대중가요의 특성

상 대중가요 가수는 고음역에서도 모든 음소를 정확하게 조음

해야 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밝힌 바와 같이 모음에 따라 산

출할 수 있는 음역의 차이가 있으며, 성종에 따라서도 산출 가

능한 모음의 음역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성종에 부합하

는 음역의 노래를 선정하고 노래 가사 또한 본인이 산출할 수 

있는 범위에 있는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본인의 성종에 부합

하지 않는 노래를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부르게 되면 음성문제

가 초래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대중가요를 전공하는 전공생과 입시생을 대상으

로 성종과 모음에 따른 음역을 비교함으로써 대중가요 보컬을 

전공하거나 입시를 준비하는 남성이 자신의 산출 가능한 음역

을 좀 더 인지하고, 모음에 따라 산출할 수 있는 음역이 무엇인

지를 파악하여 무리하게 고음역을 산출하는 음성 오․남용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대중가요를 대상으로 한 연구 자료가 부족하여 상대적으로 

연구 자료가 많은 성악 분야 연구를 참고하였다. 성악과 대중가

요는 발성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성악가 집단의 성종을 대중가

요 보컬 전공자들에 직접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

다. 또한 본 연구의 성종별 대상자의 수가 고르게 분포하지 않

아 성종에 따른 집단 간의 차이를 보다 정확하게 살펴보기 어려

웠다. 이에 추후 연구에서는 성종별로 좀 더 많은 대중가요 보

컬을 대상으로 성종 간의 생리학적, 음향학적 차이를 비교할 필

요가 있다. 본 연구는 남성만을 대상으로 음역을 살펴보았기에 

본 연구의 결과를 대중가요 가수 전반에 걸쳐 일반화하기 어렵

다. 추후에는 대중가요 여성 보컬 가수나 전공생을 대상으로 본

인의 음역을 파악하고 있는지, 실용음악 전공생과 입시준비생 

간에도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모음에 따른 음역의 차이가 있는

지도 함께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대중가요 가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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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전문적 음성사용자가 자신의 음역을 제대로 알고, 가사에 

따라 산출 가능한 음역의 차이가 있음을 파악하여 본인에게 적

합한 음역의 노래를 선곡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

해 대중가요 가수나 전공생 또는 입시생이 무리하게 고음역을 

산출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음성 오ᆞ남용을 방지하는데 도

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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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대중가요 보컬 전공 남학생의 성종에 따른 모음 간 음역 차이*

지 일 송․김 재 옥

강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언어치료교육전공

국문초록

본 연구는 대중가요 관련학과에서 보컬을 전공하고 있거나 입시를 준비하는 전공하는 남성 27명을 대상으로 자신

의 성종과 음역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주관적으로 평가한 성종과 음향학적으로 평가한 성종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였고, 성종 간 기본주파수(fundamental frequqency, F0)와 평균발화기본주파수 간의 차

이도 비교하였다. 또한, 이들이 모음에 따라 고음역에서 산출할 수 있는 정도가 다를 수 있으므로 극모음인 /a/, /i/, 
/u/ 모음 간 음역의 차이와 성종별로 구분하여 모음 간 음역의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으며, 모음별로 성종 간에 

음역의 차이가 있는지도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 대중가요 보컬을 전공하거나 입시를 준비하는 남성의 절반 이상

이 본인의 성종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모음 간에 최대기본주파수와 주파수범위는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를 보여 모음의 종류에 따라 산출할 수 있는 음역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모음 /a/>/u/>/i/ 순으

로 음역이 감소하였다. 이는 모음 /a/가 다른 모음에 비해 고음역에서 조음하기에 용이하지만, 모음 /u/와 /i/는 고모

음으로 혀의 위치가 상승함으로써 구강 면적이 좁아지고 후두의 상승이 동반되기 때문에 음역이 감소하고 고음에

서 발성하기에 어려움이 초래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핵심어: 성종, 음역, 대중가요 보컬


